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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건설업체들은

해외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2009년말 아랍에미레이트 (UAE) 원

자력발전소 프로젝트(Project, PJ) 수주소식까지 더해지면

서 제 2의 중동건설 붐(Boom)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

되었다.

국내건설업체들에게 중동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겠지

만 중동의 발주처를 만만히 보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중동의 발주처는 해외 유수의

건설업체와 수많은 PJ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건설업체와의 수행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

이나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고 계약체결 후

수행단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상대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쉽

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동의 발주처를 상대할 만큼 국

내건설업체의 역량을 개발/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을 제외한 미개척 시장을 향해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입찰경쟁이 심하고 수익창출이 어려운

중동 PJ보다 진입장벽은 높지만 현지화에 성공한다면 안정

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해외사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직까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지만 현재는 회사직원 중 일부가 현지

에서 추장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현지화(Localization)에 성

공하였고 그 결과 1978년 현재까지 30여년간 약 50개 공사

에 50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리비아 역시 1978년 처음 진출하여 약 200여개의 공사에

110억달러를 수주할 만큼 현지화에 성공하였으며 리비아 내

전문제가 해결될 경우 대우건설이 리비아 재건사업에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성공사례를 통해 습득한

현지화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제 2의 나이

지리아, 리비아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으며 그 중에서 본인이 경험한 알제리 비료현장(Fertilizer

PJ)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II. 알제리 비료현장 소개

1. 알제리 국가개요

알제리는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서

북부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남

부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사막성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한 국가로서

사회주의 성향이 짙으며 원유 매장량이 세계 14위, 천연가

스 매장량이 세계 8위로 풍부한 부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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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제리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점

알제리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

지 폐쇄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알제리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외환관리 : 출입국 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를

신고해야 할 정도로 외화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따라서, 알제리에서 외부로 외화를 송금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2) 현지인 고용문제 : 알제리 정부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알제리 현지인 고용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

고 있지만 사회주의 성향 때문인지 알제리 현지인에게 우리

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3) 의사소통 문제 : 알제리는 영어가 아닌 아랍어와 불어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4) 무전기 관리: 알제리 동부에서는 테러조직 활동이 활발

한 편이며 무전기를 이용해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무전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다.

III. 맺음말

대우건설은 대우그룹 시절인 1986년 수도 알제에 힐튼

호텔을 건설하면서 알제리에 처녀 진출한 바 있다. 그 후로

한동안 사업 진행이 없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알제리에

다시 진출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진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제리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외

환관리, 현지인 고용문제, 의사소통 문제, 무전기 관리 외에

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리스크(Risk)들이 도사

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다른 경쟁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하

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현지화에 성공한다면 나이지리아, 리비아와 같이 향후 20,

30년간 우리에게 달콤한 High Return을 가져다 주리라 기

대한다.


